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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집회도중 분신

#민주노총_ 분신 황인하 조합원 현상태 : 얼굴,손 3도화상. 의식은 있음. 부산 베스티인 병원으로 이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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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월) 16:20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투쟁 연대집회 도중 현대자동차 4공장 사내하청업체(드림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황인하(34)

조합원 분신. 

16:30 울산대병원으로 후송.

화기흡입으로 상태위독

[성명서]“비정규 지회 조합원 분신! 한 노동자를 결국 분신으로 몰아넣었다!!”

 현자비정규직지회  | 분류 :   | 2010·11·20 17:28 | HIT : 170 |

“비정규 지회 조합원 분신! 한 노동자를 결국 분신으로 몰아넣었다!!”

-현대자동차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한다-

오늘 오후 4시 20분경 공장 앞 정문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4공장 30대 비정규직 조합원이 몸에 불을 붙였다.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전신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오전 열한시 경에는 강호돈 부사장이 용역과 관리자 천여명을 대동하고 1공장 농성장에 퇴거명령서를 전달한다는 빌미로 침탈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십여명이 구

타를 당하면서 질질 끌려나왔고 부상당한 조합원들은 긴급히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그리고 오후에 하청 노동자가 몸에 불을 붙인 것이다. 사람이 불탔다. 그런데 사측은 용역과

관리자들을 대동하고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자신들이 폭행당했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언론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이후 현대자동차는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으나 공장 안에서는 이렇듯 비정규직 조합원과 정규직 대의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진정으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퇴거명령서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농성장에 쳐들어와 폭력을 자행하기보다는 현대자동차가 평화적인 교섭테이블에

나와 모든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한 명의 노동자가 몸에 불을 붙였다. 언제까지 노동자가 살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이 상황에 대해 비정규직 지회는 현대자동차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 분명한 책

임을 요구한다. 

2010. 11. 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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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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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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